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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놀이 의미 읽기의 시작

바깥놀이 시간에 매일 잡기 놀이를 하는 유아를 보면서 ‘이러한  
놀이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으로 영상을 촬영하였다. 

뛰고 잡고, 또 뛰고 잡고

유아는 왜 뛰고 잡고 노는 경찰과 도둑 놀이를 좋아할까?

이 놀이에도 규칙이 있을까?

5세 유아 2019년 5월, 바깥놀이 시간 바깥놀이터

<교실 전경>
구름반 유아는 오전 바깥놀이 시간에 바깥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이를 한다. 몇 명의 

유아는 미끄럼틀을 타고, 몇 명의 유아는 모래 놀이터에서 모여 앉아 놀이하고 있다.

잠시 후, 바깥놀이터에 7명의 유아가 모인다. 7명에서 시작된 놀이는 8명으로, 그리고 9명으로 늘어난다.

준우: (손으로 자신과 또 다른 유아를 가리키며) 
        경찰, 경찰, 경찰, 경찰! 

놀이 흐름 따라가기

누가 언제 어디서

준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유아는 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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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얘들아. 나는 이 게임의 규칙을 잘 모르겠어. 
준우: 경찰이 도둑을 잡으면 저기 들어가는 거고 
        도둑이 도둑을 잡으면 부활.
교사: 도둑이 도둑을 살릴 수 있는 거야?
준우: (고개를 끄덕인다)
교사: 그런데 아까 경찰이 살려 주기도 하던데?
준우: 네? 아니에요. 걔 도둑이에요. 
교사: 누가 경찰이고 누가 도둑인지 어떻게 알아?

준우: (동민이 등을 치고) 잡았다. 
        (놀이터 한쪽 의자를 가리키며) 저쪽으로 들어가.
동민: 나도 경찰하면 안 돼? 
준우: 안 돼. 저쪽으로 들어가. 
        (동민이가 들어가려 하자) 나 도둑이지롱!
교사: 좀 전에 경찰이었는데, 이젠 도둑이야?

교사: 터치하면 살아나는 거야?
유아: 네.
우정: (준우에게) 나도 같이 놀아도 돼?
준우: 그래, 경찰 할래? 도둑 할래?
우정: 나는 경찰.

준우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고 동민이와 현상이가 준우
를 따라 뛴다. 동민이와 현상이가 준우를 잡고 놀이터 
한쪽 의자로 데리고 간다. 잠시 후 동민이가 앉아 있는 
준우의 팔을 당기자 준우가 “오케이. 터치.”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뛰어간다. 

모두들 다시 뛰기 시작한다.

뛰는 것을 멈춘 유아에게 교사가 질문을 한다.

유아는 교사의 질문을 뒤로하고 다시 뛰기 
시작한다. 

준우

동민

철희: (놀이터에 있는 의자에 앉으면서 큰 소리로) 
         여기는 도둑만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교사: 여기는 경찰이 잡을 수 없는 곳이야? 
철희: 네. 

신나게 달리던 철희가 나무 의자에 앉는다. 뒤에서 달리던 
준우도 철희 옆에 앉는다.

준우
철희

잠시 쉬던 유아는 모두 다시 뛰기 시작한다. 

잠시 후 도둑도 경찰도 모두 달려와 의자에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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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 경험 이해

<유아의 놀이 경험>
유아는 그냥 놀이를 한다. 놀이를 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 재미를 위한 방

법 등을 순간순간 만들어 낸다. 도둑이었던 동민이는 경찰이 되고 싶었고 경찰이 된
다. 경찰인 동민이가 도둑이 된 준우를 잡는다. 잡힌 준우는 잠시 쉬었다가 ‘터치’라
고 하며 감옥에서 나와 다시 놀이에 참여한다. 도둑 철희는 힘이 들어서 도둑만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잠시 쉰다. 이처럼 유아는 자연스럽게 긴장과 휴식을 조절
한다. 그리고 유아는 다시 뛰기 시작한다. 놀면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은 즉흥적으
로 계속 변형된다. 

처음에는 한 유아가 주도하던 뛰고 잡는 놀이는 금세  다른 유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놀이는 공유된다. 놀이의 규칙이 없어도 유아는 뛰고 잡고 다시 뛰는 반복적인 
놀이 과정 그 자체를 즐긴다. 

<교사의 놀이 이해>
교사는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혼란스럽다. 일관된 놀이 규칙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놀이 방식은 유아 사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어떤 새로운 규칙이 불쑥불쑥 등장해도 유아들은 전혀 당황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유아는 원래 알고 있었다는 듯 혹은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
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놀이한다. 유아는 놀이를 즐겁게 하고 있었다. 

교사 이야기: “함께 놀이해 보니 알겠어요.”

유아는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경찰’과 ‘도둑’ 놀이를 하고 있었다. 여럿이 함께 놀이하고 있
기는 한데 누가 경찰이고 도둑인지 제대로 알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유아들이 규칙을 합
의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 ‘이것도 제대로 된 놀이라고 할 수 있나?’, ‘규칙 
없이 놀면 다칠 텐데.’라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또 친구들과 함께 하는 놀이라면, 그 안에 
공정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유아에게 계속해서 규칙에 대해 묻고, 규칙
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질문하였다. 그러나 유아는 놀이의 흐름을 끊는 나의 질문을 의
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유아는 신나고 즐겁게 놀았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놀지?’라는 의문을 품은 채 다음 날, 경찰 도둑 놀이를 함께해 보았다. 
놀이하면서 잡히지 않으려고 뛰어 보니 박진감 넘치고 스릴이 있었다. 어떤 규칙이 있는지, 
누가 경찰이고 도둑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오로지 잡히지 않기 위해 달리는 것에 집중하
게 되었다. 내가 유아에게 규칙을 강조했던 것이 놀이를 게임으로만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
을 깨닫게 되었다. 유아는 잡고 잡히는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휴식을 통한 완급 조절로, 자신
의 몸을 마음껏 움직이는 놀이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 같다.

직접 놀이를 해 보니 유아에게 좋은 지원이란, 유아의 놀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유아
와 함께 즐겁게 놀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유아의 놀이 즐거움을 인정
하면서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